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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팡 터지는 개그를 선물해주시는 짜군. 

요즘 웃기는 언어구술 상승세. 많은 일거리로 인한 만성피로와 자잘하게 다침  

만성 다침 비로서 회복, 탈피되는 중. 

요즘 부쩍 다이어트에 집중 중.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을 지겨워하기 시작하다.(기쁨)  

리더에서 벗어나서 지금 3살로 돌아간 상태.(오션드보다 어림) 

멘붕 소진 정신분열 진상!! 나에게 맡겨라 전문인. 랑카팀 최고 진상 (감당불가).  

더 이상 나에게 멘붕을 얘기하지 말라. (켈륨한테 넘김) 

우리팀의 펜더. 요즘 인기 상승세. 모든이들이 이름을 외우고 있다. 그이름은 바로 “팬더” 

나에겐 멘붕,소진은 없음. 잘-지내는 중.(생각 없어?) 

요즘 암마들에게 인기 상승 엄청남. 댄스를 보여달라는 요구 폭발. 

랑카팀은 5월도 ‘파란색’이라는 주제로 디자인을 각자 만들었습니다.  

다름에서 오는 색다른 모습이 있는 랑카팀 보고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랑카팀의 모습을 재미있게 봤으면 합니다.  

[이곳의 글들은 칼푸나(소영)가 본 팀원들에대한 모습입니다. ] 



 

 

SUN MON THE WED THU FRI SAT 

 1 2 3 4 5 

물주기 With 피켓, 벽화작업 출근 NO 

와루니 아까 

게더러 초대 

[Made Food, Drink] 

Alone 닐미니home 

- 커미티미팅 

-Youth club 
- 아쇼카 간의회의 

- junction board 

-Children club 

웨삭 

[3:15AM 집도착] 

아띠, 혼나다. 
통금시간 체크 
[여 1 6:30Pm, 여 2 

7:30P, 남 2 8:30PM] 

4월보고서END 
첫! 밤늦게 구경 

With 칠드런,트럭 

6 7 8 9 10 11 12 

Weekly 

Report 

출근 NO, 잠시출근 물주기 whit 피켓 
드디어! ZOO 

With 칠드런 

- Y’s men 

celebration 

벽화[정부 급 

휴일 지정] 

Thank U :D 

- 벽화 완성 

- 피켓 수정 

-아쇼카미팅 

-가구공장2탄 

-커미티,Youth 

-하루종일 가구

공장 사포질 

(Made.표지판) 

- 중간점검 준비 

- 2기벽화 재색칠 

(말린드라따따제안) 

니할,가푸리 

집 방문 

짜뚜레 감기 

 / 아파요ㅠㅠ 

3시간30분 

분노의 사포질 

말린드라따따집. 

☞노래배우기 

(AGM준비) 

 

말린드라따따집 

또 연습……… 

 

비취 파티… 

라고 뻥쳤음 

13 14 15 16 17 18 19 

350ppm 

수업회의 

Weekly 

Report 

물주기 whit 피켓 / [16일부터 중간점검준비] 

칼푸나 첫댄스수업 

짜뚜레 음악수업 
- 2기벽화 

- 디고롤라수업 

- 2기벽화완성 

- 알림판 마무리 

- 허벌드링크 
- spork 준비 

-양치캠페인준비 

- children class 

[350ppm노래수업] 

- sporken 

‘수두왈라하’ 

350ppm 

노래수업 

햇빛 무진장 

강했던 날ㅠㅠ 

말린드라따따집 

또 갔습니다… 

아쇼카!! 

‘분업화’를하여라 

말린드라 따따집 

We made 

 Korea food. 

회의, 휴식 

20 21 22 23 24 25 26 

말린드라따따집 

고선생님 

우리집방문 

오션드생일파티 

물주기 with 피켓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NO물주기 
-수업, 체육활동 

- 중간점검 준비, 한국어수업 준비, 양치캠페인 준비 -AGM준비무한사포 - AGM!!!!/노래,연주 

리더 제도 

없앰. 

콜라켄느 준비후 

일찍 취침 

notice board 

(드디어설치함) 

다시 사포질 

할줄… 

드디어 끝났다!! 

-표지판설치 
회의, 휴식 

27 28 29 30 31 

 

콜롬보3명구경 

모라투어2명구경 

닐미니, 켈륨 

 청소해주셨어요. 

Only 피켓팅 물주기 With 피켓 . 350ppm준비 

- 디고롤라 

350ppm수업 2 

-커미티미팅 

- 350PPM분업화 
- 허벌드링크 

- Youth club 

- 한국어 수업!! 

- 콜롬보/짜뚜레  

(350ppm준비) 

아띠, 

칭찬받다 

비자연장!! 

[닐미니,짜뚜레감] 

켈륨컴퓨터 

아파요ㅠㅠ 

5월 안녕? 

6월 안녕? 

5월 우리들의 한달일정 :D 



 

디고롤라        350ppm준비       운동중!!! 





 



 

0528 디고롤라 합반 수업. 내가 살고 싶은 마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을 그리기.  

0528 디고롤라반 대표 캘륨씨의 수업. 아이들은 … 알아 듣기 힘들어하는데… 쩜쩜쩜 

0530 350ppm 준비를 열심히 하는 아띠들. 열심히 각자 나눠서 하고 있답니다. 



  



 

  



 







Spoken English Class 
5월 18일, 드디어 Spoken English Class가 시작되었다. 앞서 월말보고서의 설명대로 대상은 

Children’s club 아이들로 한정되었다. 5월 12일에 영어 인터뷰에는 19명이 왔는데 수업에는 21

명이 참석하였다. 6월 1일 수업에는 25명이 참석하였다. 

 

_ 진행방식 

Sri Lanka가 영국의 식민지 영향으로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Oxford 출판사 문법책을 

사용하기로 함. 여기에 추가 학습자료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Essay 쓰기 책을 추가하여 단

어암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고 싱할리어와 영영사전 뜻을 적은 유인물을 추가로 나

누어주어서 진도가 빠른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고자 한다. 

 

_ 현재 문제점 

1. 나이 

9살부터 17살의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 기초부터 중급까지가 섞여있어서 중심을 어디

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 이미 교재를 배운 아이가 두 명 있음. 

2. 언어 

싱할리어를 자유롭게 구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업을 못 따라가

는 아이들이 많음. (수업이 끝날 때쯤 Mr.Ashoka가 교실에 들어와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

을 조사했는데 반정도가 손을 들었음. 다음주부터 수업에 들어와서 통역해주겠다고 하였으나 

AGM 행사 관계로 수업이 열리지 않았음. 앞으로 금요일에 수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일에 

추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개인 사정으로 6월 1일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음) 

3. 시간 

금요일 Children’s club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데 6pm-7pm이지만 실제시작이 6:10pm쯤이고 부

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는 경우가 많아 7pm이후 진행이 불가능함. 학습시간이 두 명이 

돌보기에는 너무 부족함. 

4. 영어 

나는 원어민이 아니다. 아 ...... 

 

수업진행 Chathura(재범), 수업보조 Nilmini(서연), 수업준비보조 Kelum(승창).  



Juction board & Notice board 

5월 한 달 동안 지난 두 달보다 눈에 보이는 일을 많은 일을 한 것 같다. 747앞 사거리에 표지판

을 설치하였고 모라투와 기차역에는 알림판을 설치하였다. 왜 하는지 모르는 일들이었지만 결국 

하였고 그곳에 둘 다 아직까지는 잘 있다. 

 

_ Junction board 

짜뚜레 기본 디자인 – Mr. Ashoka 검사 – GS Mr. Sampath 검사 – Mr. Bernard 검사 (무한반복) 

완성된 디자인과 함께 모라투와 시장님 면담 (바로 통과) 

모라투와 커미티 자체회의 (다음날 통과) 

총괄담당자 면담 (30분 기다리고 5분만에 통과) 

담당부서 과장 면담 (1시간 기다리고 통과) 

YMCA와 시청의 Joint Program으로 변경되고 다시 디자인하여 시장님 2차 면담  

(Welcome to Moratuwa 추가) 

Mr. Godfrey 검사 - Mr. Bernard 검사 - Mr. Godfrey 검사 (계속 바뀜) 

출력업체 선정 (3군데 업체에 견적서 보내고 답이 온 두 곳 중 한 곳 선택) 

업체방문, 수정작업 (광고판 주로 만드는 회사) 

 

글씨 크기와 폰트의 문제로 차 안에서 읽히지 않음. 야간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특수 처리하였는

데 일부 글씨만해서 밤에는 거의 안보임. 정부가 할 일을 YMCA에서 한 느낌. 

 

_ Notice board 

설치장소 크기 측정 (모라투와 기차역 검표소 유리창) 

Mr. Jayanth 목공소에서 팀원과 크기 상의 없이 만들어줌 (사이즈가 부적합하여 가로 세로 돌림) 

만들어준 대신에 팀원들이 다른 일을 도와주고 옴. 

며칠간의 페인트 칠과 로고 그려넣기 

Mr. Bernard와 함께 설치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추가로 버팀목 설치하자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 없음 

안에 게시물도 YMCA홍보물 이외에는 아직 없음. 

  





 



 





 



 





 



 





 

 

 

 

 

 

 

 

 

 

 

 

 

 

 

 

 

 

A G M (Annual General Meeting) 공연 

AGM(Annual General Meeting)은 스리랑카 YMCA에서의 연례 행사로써 스리랑카 전

국 YMCA 인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날 입니다. 영광스럽게도 모라투와 YMCA가 

25년만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전날 전야제 격인 행사에서 라온아띠만의 공연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부탁에 약 3주간의 시간동안 알찬 ? 준비를 하였습니다.  

현지곡인 ‘수랑가니’, ‘로웨쎄마’ 2곡을 준비하였고 한국곡 ‘여행을 떠나요’와 짜두레의 

바이올린과 닐미니의 기타 연주곡인 ‘카울루피얀파뜨’ 를 준비하였습니다. ‘로웨쎄마’

의 경우는 현지 보드멤버인 말린드라의 도움으로 말린드라 자택에서 잦은 민폐를 끼

치며 즐겁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밀린 일정들과 현지 스케줄에 부가적으로 AGM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 부담

이 컸고 준비하는 시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유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발적인 시작이 아니라 주어진 일이라는 점과 구체

적인 곡 수와 누가 어떤 파트를 맡는 지 등을 이사회에서 세세히 정해주었다는 점 

입니다. 또 워낙 중요한 행사인지라 우리 아띠에게 요구했던 수준 역시도 높았습니다. 

그런지라 연습 기간에도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유쾌한 준비 시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들 정신 없이 YMCA를 청소를 하면서 이것이 진정 자발적인 활동인가?  우리는 

현지YMCA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나?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오랜 준비를 하면서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겠지만 라온아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을 위한 대청소 ! 

YMCA 공연 중   

칼푸나의 춤? 과 짜두레 닐미니의 연주  

A G M !  우리들의 모습들 ,, 



 

 

웨삭 !  부처님 오신 날 !  

5월 5일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이날인 이 날은 스리랑카에서 ‘웨삭’이다.  부처님이 오신 날이며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큰 축제로 손 꼽히는 날이기도 하다.  일주일 동안 웨삭은 계속

되고 주말 밤은 화려함의 극을 달한다.   

절마다 부처님의 500여가지 이야기를 화려화게 수놓은 전구장식들을 하나씩 설치하였고 

집집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을 가득 달아 놓았으며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나 다니는 시민들에게 ‘단살’ 이라고 하는 무료음식

을 나누어 준다. 공짜 음식도 보고 화려한 스리랑카의 밤도 볼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 ! 

우리와 같은 듯 다른 스리랑카의 밤으로 ..  

   

부처님의 이야기가 조명에 따

라 반짝이고 눈을 떼지 못하

는 화려한 불빛들이 함께 합

니다.  

화려한 연등들 

인파로 가득한 길거리 



  

 

 

 

  

Zoo로 가요! With 칠드런 클럽 

5월 12일  

아침 일찍 트럭을 타고 동물원 고고  

아이들과 함께한 아침 식사 ! 

수족관도 둘러보고 

코끼리다 !!!! 

힘드네잉 … 

음료수 한잔도 하고 

함께 인솔을 도와주신 어머님 

칠드런 클럽 아이들과 함께한 동물원 나들이 .  

라온아띠가 한 일은 사실 별로 없지만 아이들과 하루 즐겁게 지낸 것만도 행복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챙기는 어른스러운 아이들의 모습과 식사를 챙겨주시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챙겨주신 칠드런 클럽 어머님들까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였습니다. 아이들과 함

께가기 위해 3월 일정을 미루어 뒤늦게 5월에서야 가게 되었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 활짝 

웃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의 피로가 가시는 날 이였습니다.  



짜뚜레가 배운 스리랑카 음악 _ 첫 시간 

Mr. Kumara’s Music Class 

 

3월부터 토요일 음악수업에 들어갔고 10여 곡 정도를 배웠다. 그 중 한 곡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

목은 Kaulu Piyanpath. 멜로디가 익숙하고 아름다워서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3월 보고서에서 썼듯

이 스리랑카에서는 7음계를 글씨로 써서 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NWC 프로그램으로 이 곡을 오선지로 옮겨보았다. 

 



 

 

  



 

  



 



 

내가 이곳에 와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친구이다. 

내가 이곳에서 느낀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고 이

곳의 추억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 나의 소중한 시간

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마운 친구이

다. 팀원들은 책 같다고도 이야기를 해주는 나의 일

기장은 나의 뒤죽박죽 생각을 그리고 차분하게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나의 5번

째 친구 일기장이다. 

P,s) 신기한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미루지 않고 일기를 쓴 점이 가장 신기하고 뿌듯한 점이다. 하하하 

마지막 나의 관심사 ‘안나씨 (파인애플)’. 

원래 한국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이곳에서 내가 너

무나도 많이 사먹었고 아직도 사먹는 과일이다. 팀원뿐 아니라 

YMCA사람들이 다 알정도로 내가 좋아라 하는 파인애플. 이곳

의 최고의 먹거리 중 하나이다. 요즘은 망고가 제철이라서… 망

고에게 관심을 좀 더 두는 편이지만. 파인애플은 내가 갈때까지 

쭉- 관심을 가질 내 친구이다. 



 

 

 

 

 

내려놓다.  

 

 

리더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한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멍하니 

하루를 또 한 달을 보냈습니다. 

 

느낀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내 맘 같지 않아 접어두고  

짧은 핑계로 마무리 합니다.  

 

대신  

좋은 글 하나를 남깁니다.  

 

 

 

 

 

 

 

 

 

 

 

 

켈륨 에세이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으리라는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Nayana의 5월의 일기 

지난 3개월을 ‘나야나’라는 인물로 살면서 ‘정수경’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

억이 조금씩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내 목표였던 ‘스스로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요즘 내가 가장 스스로에게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다. 아직까지 내

가 내린 대답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법은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난 스리랑카에서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

던 것 같다. 이곳 사람들은 항상 밝게 웃으면서 나에게 인사해주었고 부족

한 싱할어로 대화하면서 답답해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주시거나 내가 이

해하기 쉽도록 다시 설명 주었다. 또,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한국에서와는 또 다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

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웃을 수 있었던 5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간 것이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다.  

 

이제는 스리랑카에서 있을 시간보다 있었던 시간이 더 많은 시점이 되어

버렸다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아직도 난 부족하고 

바보 같은 생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흘러버린 시간이 너무도 아쉽고 

아깝게만 느껴져 버렸다. 때로는 이곳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만 

싶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조차 후회가 남게 될 줄은 상상

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많이 받기만 했는

데 이제는 내가 나누고 보답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받은 사랑의 반만큼이라도 이분들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졌기 때문에 난 5월을 나의 스리랑카생활의 쉼표로 생각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시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나의 스리랑카 생활에 쉼표를 

찍었던 5월이었다. 

 



 





 



 

랑카팀의 5월의 모습. 마음과 머린 복잡하지만 시간이 꽤나 지난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But, 칼푸나의 관점이라는 함정. 



 


